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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의 생활만족도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에서는 102편의 연구논

문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생활만족도-정적적응은 63편,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은 59

편이다. 연구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전체효과크기는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

났으나 부적적응과의 효과크기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개별적응

변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를 보면 정적적응은 가족관계의 질에서 가장 높았으

며, 부적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

련 변인들에 관한 효과크기는 자료관련 조절변인인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과 이론관련 

조절변인인 직업유무, 자원봉사참여유무,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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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2016)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에 13.1%이고, 2020년 15.7%, 2025년에

는 19.9%로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인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15

년 94.1%, 2020년 119.1%로, 2060년에는 394%

로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평균수명 84.8세로 더욱 

심각한 노인문제와 사회적 욕구가 대두될 것

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 

부양의 어려움, 자살 등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 불안과 함께 고

독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의 

저하 등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

(김인홍, 2000). 노년기에 경험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생활만족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들

에게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

는 여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년기와 직결된다고 본다. 

김명숙과 고종욱(201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

의 생활만족도는 건강 요인, 경제적 요인, 여

가활동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심리적 요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생활만족도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의미와 

목적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현재 자

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래

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

구는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1968)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란 매일의 

일상을 형성하는 활동들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

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받아

들이며,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지니

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미숙(1985)도 생리

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자신이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생활만족도로 보고 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Kalish(1975)의 성공적인 노화와 그 의

미가 일맥상통한다. Kalish(1975)는 성공적인 노

화란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

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

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즉, 성공적인 노화는 내적인 심리

적인 기준과 더불어 외적인 사회적 기준도 가

지는 것이다. 생활만족도와 성공적인 노화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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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남아있는 생애에서 생활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노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인이 되면서 많은 문

제들에 부딪히며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그

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빠르고 다양하

게 변하는 주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들은 

그들에게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낯선 것들이

다. 그러한 변화는 다양한 상실로 나타나며, 

건강과 가족, 경제력과 사회적 역할 축소 등

과 관련된다(강주령, 김명자, 1991; 박영민, 

2011; 이종운, 김영숙, 2015; 정원숙, 2011). 노

인들은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문

제, 타인과의 교류 단절, 급격하게 빨라진 정

보화 사회로 인한 노인 계층의 정보 소외 문

제, 인간과 인간사이의 친밀도 감소 등을 경

험한다(김성희, 2008; 이호성, 2005). 또한 산업

의 발전과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세대 간에 단절로 인한 고립

감, 상실감 등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경

험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오는 소외감이 가

중되면서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큰 위

기를 맞고 있다(한상미, 2011). 이와 같이 노인

들은 사회적 적응이 빠르지 않아 내적으로 심

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기방임 등의 형태

로 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한다(김동배, 손의성, 

2005). 자기방임의 경우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

로 인식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

렵다. 또한 젊은이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

고 그들이 사용하는 최신 정보통신기기에 대

한 무지도 노인들의 소외감을 증가시키는 원

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으로부터 

오는 많은 상실들은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적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심리․사

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상실하게 되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중에서 많은 연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의 적응영역이다

(고인순, 2008; 김성희, 2012; 김창수, 2013; 박

성희, 이지연, 2006; 이종운, 김영숙, 2015; 이

혜영, 2007; 최은진, 2008).

적응은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처행동(Nevid 

& Rathus, 2013),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Lazarus, 1976) 등을 의미

한다. 이는 개인이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환경과 잘 

적응하면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렇

지 않으면 부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한 

적응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적이고 학

습된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적응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 상황에 존재하기 위한 적응 상

태라고 볼 때(장진경, 2004) 노인들은 문제에 

대한 대처나 적응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떨

어지고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들

이 발생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상실감 등으

로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생애와 발달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

려움 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적응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강봉규, 2016). 노인들의 적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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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노인인구의 증

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사회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

지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노인의 적응관련 연구들이 꾸

준히 이루어져 왔다(박선애, 허준수, 2013; 박

성희, 이지연, 2006; 윤현희, 김명자, 1994). 이

는 노인의 낮은 생활만족도가 사회문제와 관

련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

여 적응은 어떠하며, 부적응과 관련한 심리적

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그동안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연

구되어 온 정적적응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질(김명숙, 고종옥, 2013; 이현숙, 

2009; 임진주, 2007), 스트레스 대처능력(고인

순, 2008), 사회적 능력(김영기, 2007; 김향선, 

2011; 김희순, 2008; 신창섭, 2009; 정원숙, 

2011) 등 다양하다.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긍

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

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해나가는

지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

는가에 관해서 이해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부적적응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강박증(서순

이, 2010; 이혜영, 2007; 임진주, 2007), 스트레

스(김성희, 2008), 우울(강난미, 정현희, 2014; 

김준형, 2011; 김진행, 2006; 김창수, 2013; 서

순이, 2010; 서정인, 2009; 이혜영, 2007), 절망

감(고인순, 2008; 한상미, 2011), 죽음에 대한 

불안(김성희, 2012; 김종협, 2006; 이우숙, 2008; 

윤유식, 2009; 임진주, 2007) 등의 연구들이 다

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생활만족도와 관련하

여 부정적인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진 이유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여러 부정적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더 많이 방해하

는지를 파악하여 대처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

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의 적응과 관련

된 메타분석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 그동안 이루어진 노인의 적응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들로는 노인의 자살생각 억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문동규, 2012),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 메타분석

(김여진, 임연옥, 2015), 노인의 삶의 질과 관

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신성일, 2012),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강지애, 

2015), 노인의 죽음불안과 관련된 변인들의 메

타분석(김신향, 박경숙, 2016), 노인의 우울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김동배, 손의성, 

200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을 자살생각,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 등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

로 연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이 어

떠한지를 살펴볼 뿐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

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신성일(2012), 강지애(2015)의 연구는 노인의 

삶과 성공적 노화의 관련 변인으로 신체변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사회환경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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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지만 적응관련 

변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을 살펴볼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

여 적응관련 변인들을 폭넓게 연구한 메타분

석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의 생

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노년의 적응이 어떠한가

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노인의 현

재 생활만족도와 노화과정이 어떠한가를 살펴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

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체계적

으로 정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이 어떠한

가를 정리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만족은 어

떠하며 이에 따라서 이들의 내적인 적응상태

는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메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들의 생

활만족도와 정적, 부적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노인의 적응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

적적응간 관련성에 관한 전체효과크기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

적적응간 관련성에 관한 효과크기는 자료관련 

조절변인(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과 이론관

련 조절변인(직업, 자원봉사참여, 복지서비스 

수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논문의 선정과정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행된 논문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주요검색어는「노인」,「생활만족도」,「적응」, 

「노인 생활만족도」,「노인 적응」등이며 검

색은 대학도서관의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원문

정보시스템(KISS), 국내학회지(DBPIA),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등을 활용하

였다.

논문의 선정과정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록과 

제목을 바탕으로 학위논문 140편, 학술지논문 

169편으로 총 309편의 연구물을 선별하였다. 

이 중 관련변인 부재 연구 92편, 상관계수 등 

효과크기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자료 

부재 연구 113편 등은 제외하였고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위논문을 선택하

였으며 중복된 학술지논문 2편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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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총 309편의 연구, 초록과 제목을 바탕으로 선별

(학술-학위논문 중복연구 시 학위논문선택)

 - 학위논문   : 140편

 - 학술지논문 : 169편

원문 가용 연구논문

총 215편의 원문에 접근 가능한 연구 선별

 - 학위논문   : 93편

 - 학술지논문 : 122편

선정 연구논문

총 102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활용됨

 - 학위논문 : 41편, 학술지논문 : 61편

   (정적적응 관련 64편, 부적적응 관련 60편)

- 92편 관련변인 부재 연구 제외

- 2편 중복 연구 제외

- 113편 효과크기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수리

적 자료가 없는 연구 제외(상관계수 등)

최종 선정 연구논문

총 102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활용됨

 - 정적적응 관련 논문 : 63편

 - 부적적응 관련 논문 : 59편

- 1편 정적적응에서 이상치인 연구제외

- 1편 부적적응에서 이상치인 연구제외

그림 1.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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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논문관련 

종속변인

1. 논문관련사항

# 일련번호

# 논문제목, 저자명, 출처, 발표년도

2. 결과 값에 관한 정보

# 효과크기: 사례수와 상관계수(효

과크기를 구할 수 있는 정보)

자료관련 

조절변인

① 논문형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② 발행연도: 2005~2010년

   /2011~2015년

③ 성별: 남자/여자

이론관련 

조절변인

① 직업: 있음/없음

② 자원봉사 참여: 참여/비참여

③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시설입소/

재가서비스/프로그램 직접 참여

표 1. 코딩양식

또한 분석단계에서 개별적응변인에 따라 발견

된 이상치 연구 2편을 제외하여 최종 선정 논

문은 학위논문 41편, 학술지논문 61편의 전체 

102편이다. 메타분석을 위한 논문 선정 과정

은 그림 1과 같다.

2. 코딩절차와 변인설정

코딩절차

본 연구에서는 Lipsey와 Wilson(2001), Cooper 

(2010)의 도구개발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

적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표 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코딩하였다.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었다. 하나는 정적적응 관련 변인들

로 가족관계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능력 등이다. 다른 하나는 부적적응 관련 변

인들로 정신증,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죽음

과 불안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

리․사회적 적응을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메타분석에서 이

론적이고 방법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Cooper, 

2010). 하지만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개별적인 

적응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정적적응

과 부적적응의 전체적인 효과크기와 개별적인 

적응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 핸드북과 적응

관련 연구들(김미점, 조한익, 2015; Linley & 

Joseph, 2004; Lopez & Snyder, 2003; Snyder & 

Lopez, 2002, 2007)을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영

역의 전문가들, 교육학 박사과정 학생들과 더

불어 노인의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에 속하는 

변인들을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조절변인

조절변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한 가지는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데이

터와 관련하여 설정하게 되는 조절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연구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인들이라고 판단하여 설정한 조절변

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절변인들

을 자료관련 조절변인과 이론관련 조절변인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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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적 적 응 부 적 적 응

가족관계의

질

가족지지,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

족응집력, 가족유대, 가족환경, 자

녀관계, 부부관계 등

정신증
강박증, 정신증, 편집증, 공포, 대인

예민, 불안, 긴장, 적대감, 분노 등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 등 스트레스 상실, 일상, 경제, 가족스트레스 등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 개방적 태도, 이웃, 사

교, 대인․친구․사회지지, 소속

감, 외향성, 참여적극성, 이해, 인

정 등

우울

우울, 덧없음, 뒤쳐짐, 밀려남, 받아

들여지지 않음, 고독감, 고립감, 외

로움, 소외감, 심리적 위축, 피로, 

혼란 등

절망감
절망감, 무망감, 자살 의향성, 상실

감, 인지적 몰락, 자기도피 등

죽음불안 죽음불안, 죽음불안태도 등

표 2. 적응관련 변인들의 분류

자료관련 조절변인.  자료관련 조절변인들

로는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 등으로 이러한 

조절변인들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형태인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따라서 노인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변인의 관

계에 관한 메타분석의 효과크기가 달라질 것

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에서 논문

형태에 따라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학위논문 또는 학술지논문 중 어느 하

나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면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 때문이다(Cooper, 

2010; Rosenthal, 1979).

둘째, 발행연도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

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다를 것

으로 보았다. 과거에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세상이 천천히 변하였는데 지금은 해마다 첨

단기술들이 변하고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노령

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연구에서 

두 시기로 구분한 것은 두 시기의 노인연구들

에서 사고방식, 노년을 준비하는 태도, 경제적

인 측면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발행연도를 조

절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라서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달라질 것

으로 보았다.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직장을 

다닌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아이

들을 보살피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남자들은 은퇴 이후 어울려 지내던 동

료들과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규은(2013)

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

른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생

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김여진과 임연옥(2015)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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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에 따른 효과크

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

응관련 변인들의 효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

어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성별 관

련 조절변인에서 대부분의 노인 연구들은 남

자와 여자 노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논

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해서 성별로 분류된 노인들만 추출

하여 분석하였다.

이론관련 조절변인.  노인연구와 관련하여 

직업, 자원봉사, 복지서비스 수혜 등이 메타분

석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

한 조절변인들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직

업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겠지만 

경제력이 어려운 경우에 직장을 계속 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윤순덕, 한경혜, 2004). 따

라서 직업의 유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

응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조절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직업에 따른 조절변인을 알아보기 위

해서 직업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을 제외하

고 직업유무를 알 수 있는 노인연구들만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에 따라서도 노인의 생활만

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

로 본 것이다(김향선, 2011; 박순미, 2010). 따

라서 자원봉사유무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도 노

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

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김준형, 2011; 배

주한, 이혜경, 김한수, 오현주, 2008; 서순이, 

2010).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으로는 시설입소, 

재가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직접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기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방법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

련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자료입력과 메타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

연구자료의 입력과 의존성: 분석단위 이동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크기와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다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Cooper, 2010). 전체효과크기의 분석은 분석단

위의 형태를 연구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한 연구에서 나온 효과크기들은 하나의 

효과크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단

위 분석에 따른 것이다(Cooper, 2010; Lipsey & 

Wilson, 2001).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신체적 

생활만족-공동체정신/ 사회적 생활만족-공동체

정신/ 교육적 생활만족-공동체정신의 3개의 효

과크기가 만들어지며(김용숙, 2013) 전체 102

편의 연구에서 281개의 효과크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효과크기 간에 상호의

존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의 효과크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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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효과크기로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 것

이다. 하지만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에서

는 하위효과크기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단위

가 아닌 효과크기단위로 이동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상치 검토 이

전의 전체효과크기는 생활만족도-정적적응 64

편, 생활만족도-부적적응 60편이며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생활만족도-정적적응 144개

의 효과크기, 생활만족도-부적적응 137개의 효

과크기로 나타났다.

연구자료에서 이상치 검토

분석 이전에 연구 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

해서 가장 먼저 자료의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상관

분석에서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Fisher의 Z계수

를 통해 산출된 효과크기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로 변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102편의 연구에서 나타난 Fisher의 Z

값을 가지고 사분위값을 바탕으로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

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을 말

하며 이상치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전체효과크

기를 가지고 사분위수 값을 구한 이후 3사분

위수에서 1사분위수를 뺀 사분위수 범위 값을 

구하여 1사분위수에서 1.5*사분위수 범위 값

을 빼고, 3사분위수에서 1.5*사분위수 범위 값

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김달호 등, 2008, 

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 이상치를 구

하는 통계적인 값을 적용하면 Fisher의 Z값에 

대한 정상범위는 생활만족도-정적적응에서는 

-.13~.97, 생활만족도-부적적응에서는 -1.72~ 

.93의 값이 나온다. 이 값을 Fisher의 Z값에 

적용하면 생활만족도-정적적응에서는 김종수

(2007)의 연구(Fisher의 Z = -.19), 생활만족도-

부적적응에서는 김창수(2013)의 연구(Fisher의 Z 

= -2.08)가 이상치로 나타나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102편의 연구논문에서 

생활만족도-정적적응 관련변인 63편, 생활만족

도-부적적응 관련변인 59편을 가지고 분석하

였다.

책상서랍과 출판편의 문제

메타분석에서 책상서랍과 출판편의의 문제

가 있는 경우 전체효과크기가 작게 또는 크

게 추정되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Rosenthal, 1979).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

크기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어 나타날 수 

있는 책상서랍의 문제(Rosenthal, 1979)와 표집

된 연구들이 좌우대칭이 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출판편의(Borenstein et al., 2009)를 검토하

였다. 책상서랍의 문제는 Rosenthal과 Orwin

의 Fail-safe N 방법을 사용하였고 출판편의의 

문제는 Egger의 절편검증,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책상서랍

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책상서랍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Rosenthal의 

Fail-safe N에서 Z값이 0이 되기 위한 연구 수

는 1443개로 나타났다. Orwin의 Fail-safe N에서

도 이 값이 무의미한 값인 .10으로 낮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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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Rosenthal

Fail-Safe N

Orwin

Fail-Safe N
Egger's Intercept

Z-value
결측

연구수
Fisher Z 준거

결측

연구수
Intercept p-value

생활만족도-

정적적응
63 56.04 1443 .43 .10 207 -.60 .52

생활만족도-

부적적응
59 -41.31 6150 -.25 -.10 88 -7.69 .00

표 3.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메타분석에서 책상서랍의 문제 검토

위해서는 207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나 현재의 효과크기가 책상서랍의 문제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gger의 절

편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나 출판편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I = -.60, p > .05).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

의 관계에서는 Rosenthal의 Fail-safe N에서 Z값

이 0이 되기 위한 연구 수는 6150개로 나타났

다. Orwin의 Fail-safe N에서도 이 값이 무의미

한 값인 -.10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88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책상 서랍의 문

제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

지만 Egger의 절편검증에서는 절편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출판편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 = -7.69, p < .05).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의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으로 효과크기 분포를 검

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그림 2를 보면 표준오차가 큰 

연구들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메타분석에서 사용된 논문들이 안정

되어 있으며 작은 연구들이 편의를 일으킨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Trim-and-fill 

방법에서는 funnel plot에서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 대칭으로 교정하기 위해 누락되었다고 

가정된 연구를 포함시켜 상대위험도를 다시 

계산한다. 이 방법은 출판편의가 이루어졌

는가를 살펴보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다

(Borenstein et al., 2009). 그림 2에서 ◇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연구물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

이며 ◆는 삽입된(imputed)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를 살펴보았을 때 생활만족

도-정적적응의 출판편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의 출판편의 

가능성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크기 값

들을 삽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산

출함으로써 출판편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누락된 연구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

지는가를 검증하는 민감성 분석과도 관련된다

(황성동, 2014; Borenstei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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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분포

주. (위)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분포. (아래)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

한 효과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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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Fixed ES
이질성

(Q)

Random ES

-95% CI ES(r) 95% CI Imputed ES(r)*

생활만족도

-정적적응
63 .43 (.40) 665.09** .37 .42 (.40) .47 .46 (.43)

생활만족도

-부적적응
59 -.25 (-.24) 4221.02** -.49 -.36 (-.35) -.24 -.16 (-.16)

주. *Imputed ES(r)은 삽입된 Fisher의 Z효과크기와 상관계수임.
**p < .01.

표 4.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Ⅲ. 결과 및 해석

1.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

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

는 전체효과크기와 개별 적응관련 변인들의 

전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

에 관한 전체 효과크기는 표 4와 같다. 생활

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

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Q = 665.09, p 

< .01). 이는 노인연구의 조건이나 상황이 달

라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효

과크기는 .42(CI = .37~.47, r = .40)로 나타났

다. 하지만 출판편의를 고려하여 무선효과모

형에서 삽입된 효과크기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46(r = .43)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칭을 

이루는 논문들을 더 찾을 경우 원래의 효과크

기인 .42(r = .40)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또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

려웠다(Q = 4221.02, p < .01). 따라서 무선효

과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36(CI = -.49~-.24, r = -.3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효과크기는 -.16(r = -.16)으로 나타나 원

래의 효과크기 -.36(r = -.35)보다 강도가 작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개별적응변인들의 전

체효과크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부적 개별적응 

변인들과의 전체효과크기는 표 5와 같다.

정적적응 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에서 가족관계의 질(Q = 

223.93, p < .01)과 사회적 능력(Q = 1558.14, 

p < .01)의 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노인연구의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

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가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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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개별적응변인 K Fixed ES
이질성

(Q)

Random ES

-95% CI ES(r) 95% CI Imputed ES(r)*

정적

적응

변인

가족관계의 질 40 .43(.41) 223.93** .38 .42(.40) .47 .42(.40)

스트레스 대처능력 3 .36(.35) 1.03 .28 .36(.35) .45 .36(.35)

사회적 능력 100 .40(.38) 1558.14** .34 .38(.37) .43 .44(.41)

부적

적응

변인

정신증 36 -.46(-.43) 307.01** -.51 -.45(-.42) -.38 -.37(-.36)

스트레스 7 -.49(-.46) 48.02** -.62 -.48(-.44) -.34 -.56(-.51)

우울 80 -.10(-.10) 8574.13** -.49 -.37(-.36) -.26 .03(.03)

절망감 3 -.17(-.17) 233.46** -.90 -.18(-.18) .54 -.18(-.18)

죽음불안 10 -.05(-.05) 79.11** -.19 -.05(-.05) .08 -.05(-.05)

주. *Imputed ES(r)은 삽입된 Fisher의 Z효과크기와 상관계수.
**p < .01.

표 5. 생활만족도와 개별적응 관련변인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

질은 .42(CI = .38~.47, r = .40), 사회적 능력은 

.38(CI = .32~.43, r = .37)로 나타났다. 반면 스

트레스 대처능력의 효과크기는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나(Q = 1.035, p > .05)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36(CI = .28~.45, r = 

.35)으로 나타났다. 출판편의를 고려하여 삽입된 

효과크기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가족관계의 

질은 .42(r = .40)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36(r 

= .35)으로 삽입전의 효과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능력의 삽입된 효과크

기를 고려하여 계산한 효과크기는 .44(r = .41)

로 나타나 대칭을 이루는 논문들을 더 찾을 

경우 원래의 효과크기인 .38(r = .37)보다 높

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적적응 관련 변인

인 정신증(Q = 3071.01, p < .01), 스트레스(Q = 

48.02, p < .01), 우울(Q = 8574.13, p < .01), 절

망감(Q = 233.46, p < .01), 죽음불안(Q = 79.11, 

p < .01)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

크기는 모두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무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

는 정신증 -.45(CI = -.51~-.38, r = -.42), 스트레

스 -.48(CI = -.62~-.34, r = -.44), 우울 -.37(CI = 

-.49~-.26, r = -.36), 절망감 -.18(CI = -.90~.54, 

r = -.18), 죽음불안 -.05(CI = -.19~.08, r = 

-.05)로 나타났다. 하지만 삽입된 효과크기를 고

려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정신증 -.37(r = 

-.36), 스트레스 -.56(r = -.51), 우울 .03(r = .03)

으로 나타나 정신증(ES = -.45, r = -.42)과 

우울(ES = -.37, r = -.36)은 원래의 효과크기보

다 강도가 작아질 수 있음을, 스트레스(ES = 

-.48, r = -.44)는 원래의 효과크기보다 강도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망감과 죽음불안의 

삽입된 효과크기는 -.18(r = -.18), -.05(r = -.05)

로 삽입전의 효과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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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 하위범주 K ES(r)
ES(r)의

95% CI

효과크기이질성

Q df p

논문형태

학위논문 68 .40(.38)
.39~.42

(.37~.39)
.04 1 .83

학술지논문 75 .40(.38)
.39~.41

(.37~.39)

발행연도

2005~2010 67 .31(.30)
.30~.33

(.29~.31)
215.21 1 .00

2011~2015 76 .46(.43)
.45~.47

(.42~.44)

성별

남 7 .37(.35)
.32~.42

(.31~.39)
6.79 1 .00

여 9 .46(.43)
.41~.50

(.39~.46)

직업

유 8 .20(.20)
.17~.23

(.17~.23)
14.76 1 .00

무 21 .30(.29)
.26~.34

(.25~.32)

자원봉사

참여 14 .29(.29)
.26~.32

(.26~.31)
6.25 1 .01

비참여 20 .36(.34)
.32~.39

(.31~.37)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시설입소 16 .33(.32)
.29~.37

(.28~.36)

25.04 2 .00재가서비스 이용 5 .54(.49)
.47~.61

(.43~.45)

프로그램 직접 참여 14 .42(.39)
.39~.45

(.37~.42)

주. ES(r)은 Fisher의 Z계수와 상관계수.

표 6.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조절효과

2. 조절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

의 관계에 관한 전체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이질성의 원인이 무엇인

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논문형태, 발행

연도, 성별, 직업유무, 자원봉사 참여 유무, 복

지서비스 수혜방법, 개별적응 유형 등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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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 또

는 이 두 방법을 혼합한 혼합효과모형으로 분

석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분산원이 조절

변인과 관련하여 체계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무선효과모형은 분산원이 조절변인 이외에도 

연구 간에 발생하는 분산원에 의해서 발생한

다는 것이며, 혼합효과모형은 분산원의 일부

는 체계적으로 일부는 무선성에 의해 발생한

다고 보는 것이다(Borenstein et al., 2009; Lipsey 

& Wilson,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들의 발달과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전체효

과크기의 이질적인 분포가 연구논문들의 특성

과 조절변인 등 분산의 출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조절변인에 따른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의 차이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

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논문형태에 따

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b = .04, 

p > .05). 발행연도에 따라서는 정적적응과 생

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b = 215.26, p < 

.05)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ES = .46, r 

= .43)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ES = 

.31, r = .30)보다 효과크기의 강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는 성별

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b = 6.97, p < 05) 남자(ES = .37, r = .35)

보다 여자(ES = .46, r = .43)의 효과크기 강

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따라

서도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Qb = 14.76, p < .05) 효과크기는 직업이 

있는 노인(ES = .20, r = .20)보다 직업이 없

는 노인(ES = .30, r = .29)의 강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 유무에 따라서 

정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

기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b 

= 6.25, p < .0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

(ES = .29, r = .29)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ES = .36, r = .34)의 효과크기 강

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적응과 생활만

족도의 효과크기는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b = 

25.04, p < .05). 효과크기는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ES = .54, r = .49), 프로그램 직접 참여 

노인(ES = .42, r = .39), 시설입소 노인(ES = 

.33, r = .32) 순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에 따

른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

과크기의 차이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

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Qb = 866.60, p < .05) 학위논문

(ES = -.45, r = -.43)이 학술지논문(ES = -.11, 

r = -.11)의 효과크기 강도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발행연도에 따라서도 부적적응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b = 1523.96, p < .05)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ES = -.49, r = 

-.45)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ES = -.07, 

r = -.07)보다 효과크기 강도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b = 

10.22, p < .05) 남자(ES = -.88, r = -.70)가 여

자(ES = -.73, r = -.62)보다 효과크기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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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 하위범주 K ES(r)
ES(r)의

95% CI

효과크기이질성

Q df p

논문형태

학위논문 45 -.45(-.43)
-.48~-.43

(-.44~-.41)
866.60 1 .00

학술지논문 91 -.11(-.11)
-.12~-.10

(-.12~-.10)

발행연도

2005~2010 96 -.07(-.07)
-.08~-.06

(-.08~-.06)
1523.96 1 .00

2011~2015 40 -.49(-.45)
-.51~-.47

(-.47~-.44)

성별

남 2 -.88(-.70)
-.96~-.79

(-.74~-.66)
10.22 1 .00

여 17 -.73(-.62)
-.76~-.70

(-.64~-.60)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시설입소 9 -.12(-.12)
-.17~-.07

(-.16~-.07)

98.06 2 .00재가서비스 이용 10 -.41(-.39)
-.45~-.37

(-.42~.-35)

프로그램 직접 참여 43 -.35(-.34)
-.37~-.33

(-.36~-.32)

주. ES(r)은 Fisher의 Z계수(상관계수). 자원봉사 조절변인은 참여의 연구수가 작아 분석에서 제외함.

표 7.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조절효과 분석

따라서도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b = 

98.06, p < .05). 효과크기는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ES = -.41, r = -.39), 프로그램 직접 참여 

노인(ES = -.35, r = -.34), 시설입소 노인(ES = 

-.12, r = -.12) 순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

련 변인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논문들은 2005

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41편, 학술지논문 61편 총 102편으로 두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

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인

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들을 분석하였

다. 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들은 최성재(1986)

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 Krause(2004)의 연

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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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영역으로 구분

한 생활만족도 척도(김용숙, 2013), Stomes와 

Kozma를 바탕으로 윤진(1982)이 개발한 생활

만족도 척도, 정적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부정

적 자아상과 부적정서, 자기가치 등으로 구성

된 최혜지와 이영분(2006)의 생활만족도 척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안녕감

과 관련된 생활만족도 척도 등 다양하다. 이

처럼 여러 척도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

정하고 있어서 측정도구에 대한 분류가 어려

워 조절변인으로 생활만족도 척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 입력에서 하

위요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위요인의 상관

계수를 입력하였고 생활만족도 전체로 나타난 

자료는 전체상관계수를 입력하였다. 이는 전

체효과크기는 연구단위로 묶어 계산하고 조절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효과크기 단위로 이동

하여 조절변인별로 차이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Cooper,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관련 변

인들은 심리․사회적 적응들에 초점을 두었다. 

메타분석을 위한 초기 표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신체적 영역, 동기적 영역, 심리․사회

적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신체적 영

역인 건강상태, 일상생활 등과 동기적 영역인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희망 등은 심리․사회

적 적응변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하였을 

뿐 연구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심리․사회

적 적응에서는 노인의 적응(강봉규, 2016), 심

리학에서의 적응관련 문헌(김인자, 1992; 오경

자, 강성록, 양재원, 이주은, 2016; Atwater, 

1991), 긍정심리학의 핸드북(Linley & Joseph, 

2004; Lopez & Snyder, 2003; Snyder & Lopez, 

2002, 2007)을 참고로 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을 

긍정적 변인들과 부정적 변인들로 구분하였다. 

적응관련 변인들 중에서 삶의 질과 관련되는 

하위변인들은 긍정적 미래관, 자기긍정, 자기

수용,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만족감, 적극적 

인생참여, 자아통합감, 자아실현, 성취감, 자긍

심 등으로 나누었으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겹치는 변인들이 많아서 삶의 질과 관련된 변

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안녕감과 

관련된 하위변인들도 영적 안녕감, 심리적 건

강, 심리적 안정, 자긍심, 정서적 만족, 정신 

건강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노인의 생활만족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안녕감 척도를 사용한 논

문들(서선희, 조미숙, 김유리, 안지윤, 2013; 이

묘숙, 2010)로 인해서 안녕감도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정적적응에서 적응관련 변인

들은 가족관계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

적 능력으로, 부적적응에서 적응관련 변인들

은 정신증,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죽음불안

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생활만족도와 관련하

여 연구한 노인의 적응관련 변인들의 연구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적응

관련 변인들의 상관값을 정리하고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

련 변인들의 분석에 앞서 책상서랍의 문제와 

출판편의 검증을 하였다. 책상서랍의 문제는 

Rosenthal과 Orwin의 Fail-safe N 검증을 실시

하였고 출판편의 문제는 Egger의 절편검증,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

였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

에 관한 책상서랍의 문제는 안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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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Egger의 검증에서 노인의 생활만족

도-정적적응은 출판편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노인의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은 

출판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연구자들은 Trim and Fill의 방법으로 생

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들의 효과크기 값

들을 삽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산

출함으로써 출판편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해

석을 하고자 하였다.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

한 전체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무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

만족도와 정적적응의 효과크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부적적응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Lipsey와 Wilson 

(2001)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효과크

기가 .10보다 작으면 낮은효과크기, .25정도이

면 중간효과크기, .40 이상이면 높은 효과크기

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노

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통합감, 가족기능과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회적, 고립감, 우울 

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종운, 김

영숙, 2015), 생활만족도는 노인의 사회적 지

지를 높이고 무력감을 낮춘다는 연구(박성희, 

이지연, 2006), 생활만족도는 노화과정에서 중

요한 것으로 생활만족도가 안녕감이나 자아실

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는 연구(Radecki, 

1990),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활동의 

수준,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인 교류가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ollack & 

Glan, 1993) 등 여러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메

타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개별적응변인

들의 전체효과크기는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

분석을 실시한 강지애(2015), 노인의 삶의 질

의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신성

일(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효과크기의 강도

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관계에

서 자녀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성공적 노화

의 비율이 높으며, 자녀와의 관계 및 접촉빈

도가 신체적 기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윤현

숙, 유희정, 2007)와 일치한다. 또한 노인들은 

심리적, 신체적 노화로 인한 활동 감소와 경

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모든 

면에서 소극적 자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심

리상태가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로 인해 긍정

적으로 바뀌므로 회복탄력성과 삶에 대한 동

기를 높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개별적응 변인들 간에 

효과크기에서는 스트레스, 정신증이 가장 높

고, 우울, 절망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죽

음불안의 효과크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와 관련하여 강지애(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ES = -.38, 우울 ES = -.27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하게 부적으로 높은 효과크기

를 보인다. 결국 우울과 스트레스가 생활만족

도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신증에 대

한 효과크기도 높게 나타났으며, 권인선(2006)

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

망감은 미래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기대와 희망을 모두 버리는 심리적 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절망감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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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안효찬(2010)의 연구에서도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

고하고 있다. 김신향과 박경숙(2016)은 한국노

인의 죽음불안은 경제적인 조건과의 효과크기

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크기보다는 높지만 모두 낮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주변 환경의 부조화 

상태를 겪고, 노인으로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우울감과 자살사고

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부적응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

크기들을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발행연도, 성별, 직업유무, 자원봉사 참여유무,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연도에 따라서 정

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 

2015년에 발행된 논문이 2005~2010년에 발행

된 논문보다 효과크기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술문명의 발달과 시대 상황의 

변화,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 차이의 변화 등

과 관련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심

리․사회적인 적응을 잘하는 노인들은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간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

적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의 정적효과크

기는 여자보다 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주관

적 안녕감의 메타분석에서는 남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문동규, 2012). 하지만 본 연구결과

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연구 수가 작아서 생긴 것으로 추

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업유무

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효

과크기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는 직업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

와 더불어 생활만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

되며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이 되어서도 

가정과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

으로 본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무에 의한 효

과크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

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되기 쉬운 자

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꼭 사회참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났다고 본다. 복지서비스 수혜방법에

서는 재가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직접참여, 시

설입소의 순으로 강도가 다르게 이는 노인들

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낮선 장소보다는 집

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

기 때문에 효과크기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고 

판단된다.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

크기들을 조절변인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는 

논문형태, 발행연도, 성별, 복지서비스 수혜방

법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위논문들은 학술지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효과크기

의 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위논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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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데이터의 수집에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

는 면이 부족하고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검토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행연도에 따라

서 부적적응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효

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2015년에 발행된 논문이 2005~2010년에 

발행된 논문보다 부적인 효과크기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강도

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

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간의 관계에서 남

자와 여자 모두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부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적효과크기는 여자

보다 남자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

련하여 김동배와 손의성(2005)의 메타분석 결

과에서는 노인의 우울정도가 여자보다 남자일

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 메타분석들을 정

리하면 남자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

이 낮으며 여자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적

응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성별과 관련

된 정보가 누락된 연구들이 많아 연구수가 작

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성별과 관련된 메타분석도 추후 계속적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서비스 수

혜방법에 따라서도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의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이용, 프로그램 

직접 참여 노인, 시설입소 노인 순으로 효과

크기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노인이 재가노인보다 인지기능이 낮고, 우울

증이 더 심각하고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는 

배주한, 이혜경, 김한수 및 오현주(2008)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는 노인들이 안정심리로 평생을 살던 자가

에서 방문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입소 

노인의 효과크기가 제일 낮은 것은 시설에서

의 불만족감과 가족이나 익숙한 자가와의 격

리로 인한 불안감 등의 복합적 심리의 표출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늘어감에 따

라 노인과 관련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적응변인들의 메타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적

응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정

리함으로써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은 높은 효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

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정

적인 적응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부적적응을 심하게 낮

추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인

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가 심리․사회적 적

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

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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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적적응과 부적적응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인

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사회

적 적응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노인

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적응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보다는 직업이 없

는 경우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

활만족도가 높으면 가족관계의 질,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부적적응의 

관계를 보면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증,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죽음에 대한 불안 등

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

을 볼 때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는 높은 

생활만족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단순히 사회에서 부양하기 

어렵고 힘든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고를 인정해주며, 일정

이상 연령대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적응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하

지만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동기, 정

서 부분의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아직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

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이들 분야와

의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변인과의 관계에서 노인의 연령, 도

시와 농촌 등 다양한 조절변인들을 분석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들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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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synthesize the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of the 

elderly by meta-analysis. Also, the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on effect sizes 

depending on the moderator variables (type of thesis, date of publication, gender, occupation, volunteering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method). For the analysis, 102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size of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positive adjustment was high, bu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negative adjustment was 

moderate. According to the total effect size of life satisfaction and individual adjustment variables,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was the highest among the positive adjustment variables, and stress was the highest 

among the negative adjustment variables.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and 

adjustment-related variables of the elderl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ation, publication 

year, gender, and participation of volunteer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relevance of previous studi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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